
1과 2를 활용하여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관해 논술하시오. (‘주제어’) 

 

1은 현실 조건에 대한 객관적 성찰의 필요성을, 2는 현실 조건을 넘어서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 청사진을 

그리는 실천적 태도의 당위성을 제시한다. 이들은 모두 좋은 삶의 요건과 이를 이루는 방법을 그리고 있다. 

현실 조건에 대한 객관적 성찰은 좋은 삶의 기본적 조건이 되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모습을 그리

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적극적 태도를 갖추었을 때 진정으로 좋은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다. 

1이 제시하는 지도의 사례는 현실 인식과의 비유를 통해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

낸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려낸 삶의 ‘지도’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초석이다. 이는 단

순히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서 있는 방위와 거리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만 

이처럼 삶의 안팎에 주어진 조건들을 성찰하는 것이 곧 좋은 삶으로 가기 위한 충분조건인 것은 아니다. 2의 

소크라테스가 그리는 신적인 본의 사례는 현재 자신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

을 그리는 설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그려진 이상적 목표는 현실에 존재하는 삶과 괴리된 것이 아니며, 따라

서 훌륭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실천적 태도를 동반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주지하듯, 자신의 삶에 펼쳐져 있는 사태를 정확하게 통찰하는 힘과 더불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

겠다는 청사진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과 이

를 만들어 내는 일이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실에 주어진 조건과 미래에 나아갈 삶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이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차원의 문제라면 이를 실천적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다. 현실의 조건과 이상적 목표가 메울 수 없는 간극을 가져서는 안되나, 그 내용은 분명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오늘의 삶의 지도에서 새로운 청사진으로 나아가는 일은 현재와 미래 사이의 이분

적 사고의 극복, 이를 위한 실천적 태도를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  

 


